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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Looking-Glass


  거울 나라의 앨리스

* 주석처리 시연을 위한 샘플입니다. 유통사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캐럴


  최지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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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처리 시연을 위한 샘플입니다. 유통사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재버워키

  


  부록

  재버워키


  



  불필 때1) 끈적나긋한2) 토브3)들이


  해시계밭4)에서 빙빙뱅뱅거리고5) 파뚫고6) 있네.


  보로고브7)들은 하나같이 비냘프고8)


  집 떤9) 래스10)들은 휘통쳤네11).


  



  아들아, 재버워크12)를 조심해라!


  물어뜯는 턱, 잡아채는 발톱을!


  저브저브 새13)도 조심하고


  푹푹씩씩대는14) 벤더스내치15)도 피해라!


  



  아들은 보팔검16)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괴서운17) 적을 찾아다녔네.


  텀텀나무 옆에서 쉬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서 있었네.


  



  거쉬한18) 생각에 잠겨 서 있는데


  재버워크가 두 눈에 불을 켠 채


  어둡고 빽빽한 숲을 헤집고


  매얼귀하며19) 나타났네.


  



  하나, 둘! 하나, 둘! 쓱싹쓱싹


  보팔검 날이 찌르고 또 찔렀네!


  아들은 재버워크를 죽이고


  머리만 들고 쓩쓩양양하게20)


  돌아왔네.


  



  “오냐, 네가 재버워크를 죽였구나.


  이리 온, 빛나는 내 아들아!


  오, 정즐한21) 날이로다! 컬루! 컬레이!”


  아버지는 기뻐서 낄낄흥흥거렸네22).


  



  불필 때 끈적나긋한 토브들이


  해시계밭에서 빙빙뱅뱅거리고 파뚫고 있네.


  보로고브들은 하나같이 비냘프고


  집 떤 래스들은 휘통쳤네.


  



  



  
    
      1　불필 때: 저녁을 위해 불을 지필 때.

    

    
      2　끈적나긋한: ‘끈적끈적한’과 ‘나긋나긋한’이 합쳐진 합성어.

    

    
      3 토브: 오소리, 도마뱀, 코르크 마개 따개가 합쳐진 생물. 해시계 아래에서 둥지를 틀며, 치즈를 먹고 산다.

    

    
      4　해시계밭: 해시계 주변의 조그만 풀밭.

    

    
      5　빙빙뱅뱅거리고: 회전물체처럼 도는 것.

    

    
      6　파뚫고: 나사송곳처럼 구멍을 만들다.

    

    
      7　보로고브: 살아 있는 대걸레처럼 깃털이 돌출된 초라하고 볼품없는 새.

    

    
      8　비냘프고: ‘비참한’과 가냘픈’이 합쳐진 합성어.

    

    
      9 집 떤: 집을 떠나온

    

    
      10　래스: 녹색 돼지의 일종.

    

    
      11　휘통쳤네: ‘고함치다’와 ‘휘파람 불다’의 중간쯤 되며, 재채기가 섞여 있다.

    

    
      12　재버워크: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무서운 새.

    

    
      13　저브저브 새: 영원한 욕정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진 새.

    

    
      14　푹푹씩씩대는: ‘김이 나는’과 ‘화가 나는’이 합쳐진 합성어.

    

    
      15　밴더스내치: 확 낚아채는 턱을 가진 재빠른 생물체.

    

    
      16　보팔검: 아주 날카롭고 잘 드는 검.

    

    
      17　괴서운: ‘괴물 같은’과 ‘무서운’이 합쳐진 합성어.

    

    
      18　거쉬한: ‘태도가 거친’과 ‘목소리가 쉰’이 합쳐진 합성어.

    

    
      19　매얼귀하며: ‘매 하고 울다’와 ‘중얼거리다’와 ‘지저귀다’가 합쳐진 합성어.

    

    
      20　쓩쓩양양하게: ‘전속력으로 달리다’와 ‘의기양양하게’가 합쳐진 합성어.

    

    
      21　정즐한: ‘정의로운’과 ‘즐거운’이 합쳐진 합성어.

    

    
      22　낄낄흥흥거렸네: ‘낄낄 웃다’와 ‘코웃음 치다’가 합쳐진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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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최지원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번역테솔대학원에서 번역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논문, 잡지 등을 번역하다가 현재는 출판번역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일릭트릭 리빙》 《옴니, 자기사랑으로 가는 길》 《태핑 솔루션》 《우주 조각가》 《생존의 법칙》등이 있다.


  



  
    심야책방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전문 편집자들이 출간 경험이 없는 새내기 작가부터 기성 작가까지 누구나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갖고 계신 원고나 기획 취지를 byword@tornadobook.com으로 보내주시면 전자책 출간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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